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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Even nowadays, in the time we live, the power of evil clearly 
exists, and its power is very diverse. If so, how can we drive out the 
evil spirit and live our life in fullness with Holy Spirit?

1. The power of evil which has various shapes is dirty 
existence

“When an evil spirit come out of a man, it goes through arid 
places seeking rest and does not find it” (v. 43). 

The trait of evil spirit, above all things, is dirty. The apostle Paul 
expressed that the evil spirit is all ‘injustice, ugliness, greed, malice, 
jealousy, murder, dispute, fraud, viciousness, talk in whispers, 
slander, violation, arrogance, boast, stupidity, betrayal of promise, 
and brutality, in the book of Romans.

The place where the evil spirits like is a waterless. The waterless 
place refers to desolate site just like a desert. Therefore we have to check 
whether our mind’s state is always green and full of fruit like a well-watered 
garden, or heartless, lonely, depressed, and dizzy like a barren wilderness.

2. The existence of evil spirit is allowed to do various actions
The evil spirit comes in and out of a man and goes around here and there 

as it likes. It also decides something by thinking 
and judging.

“The Lord said to Satan, ‘Where have you 
come from? Satan answered the Lord from 
roaming through the earth going back and forth 
in it’” (Job 1:7).

Therefore, the Apostle Peter warned us, “Be 
self-controlled and alert.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Peter 5:9).  

3. The empty house cleanly arranged is 
the most dangerous  

The word ‘unoccupied’ in the verse 44 means 
‘free’, ‘meaningless’, valueless, and ‘lifeles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if we fall into such 
situations as our life lost its meaning, our life is 
lifeless, affectless by the worship service, and 
emotionless by the spirit, even though we lead a 
life of faith. 

Building our experience and knowledge, we 
can all become a deacon, deaconess, elder, or 
pastor. 

  Through long time, we went like a dream 
to adopt the religious rites. Nevertheless, we 
do not have either God’s words in our heart, 
or the emotion of spirit. That’s why there is 
no possibility to have fruit of spirit. In a word, 
though we have a form of devotion, we do not 

have an ability of devotion.

My beloved Christians,
  How is our spirit? Although we once received God’s grace and were full 

of spirit, because we have been changed into critical and cynical, do we live 
our formal life of faith without receiving God’s grace and without moving of 
spirit?

By always meditating on God, thanking God’s grace, and obeying mutually,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full of God’s grace and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Empty house is Dangerous
(Matt 12:43-45)

마태복음 강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악의 세력은 분명히 있고, 그 세력
이 활동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들
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1. 악의 세력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존재이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
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43절). 

귀신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들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우매, 배약, 무자비한 것’
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은 물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이란 사막과 
같은 삭막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물 댄 동산같
이 늘 푸르고 열매로 가득한지, 아니면 메마른 광야처럼 삭막하고, 외롭고, 우울하
고, 어지러운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2. 귀신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허락된 존재들이다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
도 하며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또 생
각도 하고 판단도 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
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
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욥 1:7).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를 찾나니”(벧전 5:8)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3.  깨끗하게 정돈된 빈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44절에 ‘비어 있다’는 것은 한가하다, 무의미하
다, 무가치하다,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삶의 의미를 상
실한 채, 생명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륜이 쌓여 집사도 되
고, 권사도 되고, 장로 혹은 목사도 되었습니다. 오
랜 시간에 걸쳐 종교적인 형식에는 기가 막히게 적
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있을리 없습니다. 한 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은혜도 받았고, 성령 충만하기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하여 더 이상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
동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피차에 순종하므로 주님
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
합니다.

빈 집은 위험합니다 

(마 1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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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3)

(문 123) 역대하21:12-13에 의하면 유다의 여호람이 

이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엘리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고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  분명히 시간적 차이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

다. 그러나 사실로 기록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엘리야가 대 예언

자 엘리야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동명이인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의하면 엘

리야는 일찍 승천했고(왕하2장) 북 왕국 여호람시

대에는 엘리사가 활동(왕하3:11) 했기 때문에 같은 

엘리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남 왕국사에는 일체 관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

다.  그러나 왕상19:3，8에 의하면 엘리야가 남 왕

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람왕 시대와 엘리야

의 연대는 아주 근접해 있었으며 그의 승천연대에 

대한 기사는 정확한 시대의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엘리야의 승천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통치 때에 있

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보내되 정확한 시기

는 밝히지 않았으며 선지자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 

그 선지자로 된 것으로 보아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

야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주전 817년에 경고와 책망

이 담긴 편지를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게 보낼 수 있

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람(848-841)

과 이스라엘의 여호람(852-841)의 통치기간은 같

은 기간이 겹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람의 전

임자요 그도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아하

시야(853-852)의 통치 때에 활동했습니다. 엘리

야를 체포하기 위해 아하시야가 보낸 군대를 엘

리야의 기도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살

라버렸습니다. 이로부터 여호사밧의 아들의 정체

가 드러낼 때까지 4, 5년은 더 살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21:4에 의하면 여호람은 왕이 되자 곧 자

기 형제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세벨의 딸로 841년에 예후에 의해 살해된 아하시

야 이후 아합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습

니다. 엘리야의 승천기사는 왕하2:1-11에 있고 유

다의 여호람의 통치는 왕하8:16까지는 언급이 없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기록자는 왕

들의 치적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으로 계속

해서 초점을 바꾸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처음 부른 것은 아합 시대

입니다. 엘리야의 지상 사역이 끝날 무렵에 아합

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852-

841)                             				  

                                                   (다음 주 계속)

제54회 정기노회 준비를 위한 영동시찰회가 3월25

일(화) 오전 11시 행복한교회에서 열린다. 우리교회

는 목사 회원으로 박노철, 한상은, 서명철, 장석남, 황

광, 유문건, 김안성, 임규현 목사가 장로총대로 오정

수, 노문환, 이영기, 서문석, 박정선, 최학인, 신용식, 

오광환, 최광성, 오치열 장로가 참여한다.

교구위원회 헌신예배가 3월 30일(주) 찬양예배시

에 있다. 모든 교구일꾼들의 참여를 바란다. 

· 찬양연습 : 30일(주) 오후 3시30분, 본당

· 대상 : 교구지도목사,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제1,2,샬롬 권사회 연합수련회가 오는 26일(수) 오

후 1시 수요예배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강사는 오정수 장로가 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를 구하라'는 제하의 특강이 있게 된다.

권사회원은 전원 참석하기 바란다.

우리교회는 교회부설 호산나대학 졸업생 1명을 

사무국 사무보조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채용된 권한준 군(1991년생)은 2014년 호

산나대학 사무자동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워드프로세

서를 이용한 서류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서울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사회 각 

계층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영 동 시 찰 회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권사회 연합 수련회
호산나대학 졸업생 1명 
사무국 사무보조직 채용

3월25일(화) 오전 11시 
행복한교회

3월 30일(주) 찬양예배 시

3월 26일(수) 오후 1시. 웨스트민스터홀

교회의 성장과 함께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

상, 지하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됨은 물론 교회앞 도

로가 심각한 정체상태가 되는 것은 성도들 모두 

매주 보고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교회는 

BMW(Bus, Metro, Walking)캠페인을 지난 3주간 진

행하여 왔다. 

지난 주일에는 B.M.W운동에 동참한 성도들이 많

이 증가하여 교회 지하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되었

다. 그 영향으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새가족이 주차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지

속적으로 B.M.W.운동에 동참하여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특히 대치역 4거리에 있는 강남구민회관 지하주

차장에 주일 저녁 7시까지 140대 무료주차가 가능

하며 청실아파트 공사장 주위 도로변도 주차할 곳이 

많다.

성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 

B.M.W.운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강남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적극 이용토록 - 140대 무료 주차가능

지난 20일(목) 비가 오는 중에도 아가페타운의 
방수 공사를 진행한 작은 손길들...  

2014 여름단기선교팀원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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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묵상

존경하는 이종윤원로목사님, 박노철담임목사님, 

부교역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러시아기도

팀과 성도님들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평안을 전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건강히 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늘도 눈

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씨앗이 자

라서 러시아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평화의 제전인 소치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리에 마쳤지만 우크라이

나 크림반도 문제로 서방국가들과 대립하고 있어 

세계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

다. 강대국들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라며 그 간의 사역상황을 보고드립니

다.

1. 예배 

지난 12월부터 대학생들을 예배에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마음껏 찬

양할 수도, 예배형식을 다 갖추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속히 선교센터가 마련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학생 성경공부 프로그램 

지난 12월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초청

하여 11시에는 예배에 참석시키고 오후 2시에는 

20주 과정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알파코스과정 자료로 

세르게이전도사에게 맡겨 하고 있습니다. 4월 20

일 부활절에는 이 과정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세례

식(입교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장소가 

확보된다면 오후 2시에 세르게이전도사가 맡아서 

러시아어 예배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획대

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문화센터(한글학교)사역과 노브대 한국어 

사역

고려인들을 위한 한글학교 사역과 노브고로드대

학교 한국어 교육 사역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전도의 접촉점으로 최고

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급반 학생들중 10

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프

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6월에 종강할 때까지 

2013-1014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1. 우크라이나 문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도록

2. 러시아 각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서 가고, 보호되도록

3. 성경공부프로그램(20주)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4. 선교센터 건축을 위하여

5. DK RUS회사(현대자동차 하청업체)가 노브고로드에서 

   잘 운영되고, 복음전도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도록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

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

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개 2:6~7)

러시아 0000에서

김영호 서향정 (예나 예림 민혁) 선교사 드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주님의 희생과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오나

나는 축복과 사랑만 간구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잔은

능욕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오며

죄인된 나를 위해 마신 잔이오니

나도 주님 위해

능욕의 잔을 마셔야 하겠고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으나

나는 고난보다 영광을 

십자가보다 면류관을 구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시는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자녀 됨이요

자기를 낮춤이 높아짐을 배웠음에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머리로는 주님의 겸손과 희생과 한없는 사랑을 

닮기 원하지만

가슴으로 사는 삶은 한없이

어긋난 길로 달려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의지로는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이 사순절에

부름 받은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정자권사 (12교구)

만민에게 전도 - 선교보고



   

 

④ 2014년 3월 23 일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24일(월) 대구서현교회 ACTS컨퍼런스 

개회예배 격려사와 축도를 한다. 26일(수) CBS기독교시사프로

그램에서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토론녹화를 한다.(방송일시는 

3월28일(금) 오후4시40분, 재방송은 4월1일(화)자정) 28일(금) 

CTS스페셜 한국교회의 예배와 강단을 진단하는 생방송 프로

그램에 출연한다.(방송시간은 3월28일(금) 오전10시10분-11

시, 재방송은 29일(토) 오후7시30분-8시20분) 29일(토) 한국

장로교신학회 및 총회 개회설교를 한다.

■ 득녀; 11교구 김성택집사 신주현성도(김양숙 권사 장남 가정)

■ 주간식당봉사 : 모세선교회 한나전도회 (3.23)

                                 이삭선교회 리브가전도회(3.30)                          

■ 금주의 식사 :  한광마 집사 유성임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와  

    희생의 마음으로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2. 권사회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교회의 

   구석구석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3.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

   정을 지키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예부터 교사가 갖춰야 할 덕

목으로 성(誠)이나 경(敬)과 같

은 인격적 조건이 강조되었습

니다. 이는 교육이 인격적 완성

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격을 넘어 

학력, 지식, 기술, 외모 등 다양

한 교사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

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고루 갖춰야 하는 것이 교사

라면… ‘과연 난 교사로 적합한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진행된 교사

교육(강사: 박봉수 목사) 및 연합기도회를 통해 교

회학교 교사가 갖춰야 할 필수 불가결한 한 가지를 

알게 해주셔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학교 교사에

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육은 IQ(지능지수), EQ(감

성지수), MQ(도덕지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신앙

교육은 SQ(영성지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학교 교사는 영에 속한 사

람이 되고자 삶에 거룩한 습관이 배어나도록 인내

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교사연합기도회

어머니 힐링스쿨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란 다소 어렵게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간단명료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맡겨주신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겐 부족한 모습이 현저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 따르는 교사가 되고

자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하

고, 유일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김미영 집사
(14교구)

최진경 성도
(중등부 교사)

새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어머니 힐링스쿨'이 성도님들

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

니다.

기존의 열린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힐

링’을 주제로 박영준 목사님과 

함께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을 모시고 밀도 높은 강의와 병

행된 놀이 치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정 내의 역

할로 인해 영육간에 지쳐있는 어머님들의 내밀한 

상처를 치유에 가깝도록 터치하는데 목적이 있습

니다.  현대 사회가 지닌 복잡 다단한 문제들 가운

데 우리 교회가 위치한 특성상 학동기의 자녀를 양

육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갈등과 여러 어려움들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우리 어머님들의 지친 심신을 

위하여 새롭게 시도하게된 프로그램이 어머니 힐링

스쿨입니다.

 어머니 힐링스쿨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눠 그

룹별로 각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누

며 수업에 임합니다. 이렇듯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

기에서 진행되는 힐링스쿨 수업시간은 일상을 내려

놓고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나를 발견하고 사랑하

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비록 상처투성이 뿐인 '나' 일지라도 내가 '나'를 

직시한 '나'의 모습보다는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나를 더욱 사랑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지

난 주 성격유형별 검사를 마친 후 마지막 영상자료

의 요지입니다. 

수업이 끝나며 한 동안 침묵이 흘렀고 여기저기 

눈시울을 훔치며 무언으로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어머니 힐링스쿨에 참여하는 동안 가슴 뜨거운 

채로 몇 주를 보냈습니다.

남은 7주 동안 이 귀한 시간을 좀더 많은 분들과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문은 열려 있습니

다. 오세요. 어머니 힐링스쿨로.


